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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통해 내가 목회를 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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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기도 하는데, 2000년 동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시며, 짝사랑의 한을 품고 계신 주님의 그 아픈 심정과, 

죽음을 내건 선생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고, 이 

수준에서 섭리를 뛰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극적인 환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주님께 못하겠다고  했으나 주님께서 너무나 애타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결국 철야기도 때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면, 제 모든 것 다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순간 몸에 뭔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강한 충격이 오면서 온 몸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저는 생활 가운데 주님과 자주 대화 하였고, 

그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직접 지

적도 하시고 깨달음도 주시면서 코치해 주셨습니다. (생명

을 위해 심정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가식 없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코치 해 주셔서 조금

씩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 까지 주님과 

더욱 일체되기 위해서 철야기도할 때 받은 말씀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으니, 

너는 담대하고 준비할 지어다. 

너의 그 순수함을 통해 

내가 역사하겠노라. 

네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울지어다. 

모든 생각을 비울지어다.

더 나에게 집중하라! 

매 순간 내가 네 속에 있게 하라.”

“사람들에게 네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나에게 묻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어라.

그러니 생활 속에서도 더 깊이 나와 대화해야 한다. 

나에 의해 하지 않은 모든 말은 헛된 말로 끝난다. 

너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모두 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너의 의지로 하는 것을 다 버려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의지대로 말하고 움직여야 한다. 

너는 내 것이다! 

잊지마라! 

네 육신은 나의 것이다!

너는 모든 육적인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 

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자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된

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앞으로 극적인 환란과 고통, 어려움이 몰려와도, 오직 나를 

사랑함으로 이겨 내겠노라고 결단해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제 네가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 날아야 한다. 

네 선생과 함께 날아라! 

더 이상 걷지도 뛰지도 말고 날아라! 

완전히 나와 일체되기 위해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수 있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네 마음을 완전히 비워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보고, 

모든 것을 더 깊이 행하여 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주님과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잠시도 나와 떨어지고 싶지 않니? 

나도 잠깐이라도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구나. 

사랑하는 신부야, 

사랑한다. 

그러니 네 삶이 나와 완전히 통하도록 바뀌어야해. 

잠도 줄여야지. 

네가 잠을 자는 시간에는 내가 네 곁에 갈 수가 없구나. 

나와 맞지를 않으니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나와 늘 함께 하려면, 나와 일체된 삶을 살자.

절대 사람들을 쳐다보지 마라! 

그들과 의논하지 마라!

오직 내게 묻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제 너는 네 몸이 아니다. 

   이미 내가 네 속에 들어 왔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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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4시간 모든 시간을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라. 

네 개인의 삶은 생각지 말아라. 

네가 진정 원하고 바랬었기로 내가 네게 왔노라.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는 않다. 

네 육이 어떻게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그대로 머물 수

도, 

또 나갈 수도 있다. 

네가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대화하면, 

나를 의식하며 행하면, 

나는 언제나 네게 있으리라. 

진정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는 마음을 품거나 그러한 행동

을 하면, 

나는 또 다시 쓸쓸히 떠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주님과 완전히 일체 되어서 저의 생각, 사고는 하나도 없

이 다 비우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될 수 있

나요?’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제 네 책임분담이 

남았구나. 

네가 사소한 모든 것도 나와 의논하고, 나에게 물어보고 행

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너는 나와 완전히 한 몸이 될 것이다. 

너는 그리할 수 있다. 

그렇게 네가 원하는 

그 소원 이루어지리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간절히 나를 불러서, 

너를 통해 내가 그 생명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라. 

너를 통해 내가 그 생명을 만날 수 있게  하라.”


